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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일간지를 막론하고 요즈음 신문의 하단 광

고란은 각종 국내외 여행상품에 대한 광고가 단연 으

뜸을 차지하고 있다. 비단 상업적인 광고뿐만이 아니

라 기획 기사의 단골 메뉴 또한 여행에 대한 것들이

다. 이러한 현상은 1970 80년대 신문 하단의 광고

란 주요 고객이 영화 광고였음을 비교해 볼 때, 시대

가 변화하고 국가경제가 성장되면서 우리들 삶의 패

턴이 바뀜에 따라 신문광고의 내용 또한 변화되는 사

회현상의 하나로 이해될 수 있다. 

광고란에 소개되는 수많은 여행상품 중 중국의 

만리장성과 황산,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베트남의 

하롱베이 등은 거의 모든 여행사의 주요 상품 중 하

나인데, 이들 지역은 모두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

유산 또는 자연유산이다. 특히 베트남의 하롱베이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면서 관광객이 몰려들게 된 

대표적인 지역 중의 하나이다. 이처럼 문화유산이 아

닌 자연유산을 대상으로 한 관광 상품은 넓은 땅덩어

리로 이루어져 있고 문명이 함께 발달되어 있는 북미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져 있다.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그랜드캐니언 및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물론이고 미

국과 캐나다에서 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대부

분의 지역들에는 연중 관광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자연유산은 우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보존해야 되는 절대적인 대상일 뿐만이 아니라, 해당 

국가와 지역에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하는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북미와 유럽 등의 선진 국가에서는 이들 자연유

산의 학술적, 문화적 및 경제적 가치를 인식하고 이

들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관리하여 왔으나, 동남아시

아, 중국, 남미 등의 국가에서는 근래에 들어 이들 

자연유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면

서, 자연유산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자연유산의 국제화에 적

지 않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지질유산의 활용은 ‘지질관광

(geotourism)’으로 대표될 수 있다. 지질관광이란 지

질학적 측면에서의 관광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형과 

암석 그 자체를 관찰함은 물론이거니와 이들에 기록

되어 있는 과거 지구의 시간과 공간을 음미하면서 자

연경관을 즐기는 입체적인 차원의 관광을 의미한다. 

지구상에 펼쳐져 있는 지질학적인 경이로운 기록

들은 오랫동안 사람들을 매료시켜왔으며, 그 자체가 

문화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들 중 많은 지

질기록들은 세계유산과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데에 

기본적인 대상이 되며,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그

랜드캐니언이나 호주의 울루루 국립공원이다. 이들 

지질기록은 단순히 그 규모의 웅장함뿐만이 아니라, 

이들 기록이 지구변화의 한 모습이라는 점에서 가치

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관광객들은 실제로 화산이 분출되고, 빙

하가 이동하고, 사구가 움직이는 지구의 역동적인 모

습을 직접적으로 보기를 원하며, 이와 함께 이러한 

역동적인 지구의 과거 변화의 현장을 방문코자 한다. 

우리들은 지질과학을 통해서 지구의 역동하는 자연

현상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일반인들은 이의 연장선상

에 있는 지질관광을 통해 이를 엿볼 수 있고, 궁극적

으로 이러한 이해는 우리들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

는 데에 일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질유산을 활용한 지질관광의 학술적

인 측면에서의 국제적인 체계화 작업이 21세기 들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08

년 8월에 호주에서 개최된 제1회 지질관광 국제학술

회의이며, 2010년 4월에 제2차 학술회의가 말레이시

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제1차 학술회의에서 발표

된 다양한 측면에서의 지질관광의 개념과 발달사 및 

세계 여러 나라의 지질관광에 대한 연구사례는 단행

본으로 2010년에 출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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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근래 들어 국내 자연유산

의 가치 및 경제적인 활용성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

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실례가 바로 2007년에 국

내에서는 처음으로 제주도가 유네스코로부터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일이다.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제주도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나, 그 

동안 외국 관광객의 방문은 그리 활발하지 못한 편

이었다. 따라서 제주도가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

유산이 된 것은 현재 추진 중인 제주도의 UNESCO 

지질공원(Geopark) 지정에 기본적인 요소가 됨은 물

론, 제주도가 국제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는 데에 

좋은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의 세계

자연유산 지정 성과를 바탕으로 문화재청에서는 전

남 해남, 화순, 보성, 여수와 경남 고성의 남해안 지

역에 발달되어 있는 중생대 백악기 공룡화석산지를 

‘한반도 백악기 공룡 해안(Korea Cretaceous Dinosaur 

Coast)’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지질유산의 개념과 국내외 

지질유산의 유형 및 특성을 소개하고, 이와 함께 국

내 백악기 지질유산을 대상으로 관광지질학적 측면

에서의 분석을 실시하여 국내 지질유산의 관광자원

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지금으로부터 약 

46억년 전에 탄생한 이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변화하

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화해 나갈 유기체

적 성격을 띠고 있다. 지난 46억년 동안 지구의 암권

과 수권 및 기권에서 끊임없이 발생해왔던 이루 말

할 수 없는 다양한 자연현상의 변화는 지구 표면을 

덮고 있는 지각의 각종 암석과 지층 속에 간직되어 

있으며, 이를 지질기록이라 부른다. 이처럼 지질기

록은 지구의 과거와 시간을 담고 있는 4차원의 시간

상자와도 같으며, 이 시간 상자를 우리들은 스톤 테

이프(stone tape)라고도 부른다. 

현대지질학의 선구자 중의 한 사람인 영국의 지

질학자 James Hutton은 “현재는 과거의 열쇠다”라는 

동일과정설을 제안하면서, 우리들이 지질기록을 통

해 지구의 과거 모습을 해석할 수 있는 개념의 바

탕을 마련하였다. 이 이론은 그동안 지질학의 발전

을 통해 “과거는 현재를 이해하는 열쇠이며, 나아가

서 미래를 볼 수 있는 창이다(The past is the key to the 

present and window to the future)”라는 개념으로 발전

하게 되었다. 즉 지구의 과거 모습과 변화과정을 간

직하고 있는 지질기록은 지구의 현재 환경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앞으로 일어날 지구환경의 변화

에 대한 대비책을 과학적으로 마련하는 데에 귀중한 

자료가 되는 우리 인류의 소중한 자산인 것이다. 이 

지질기록은 한 번 망실될 경우 결코 재생시킬 수가 

없는 것으로 오늘날 이의 보존과 관리는 인류의 발

자취인 문화유산과 같은 지질유산의 개념으로 인식

되고 있다.

지질유산 보존의 절대적인 필요성에 대한 기본

적인 철학과 당위성은 1991년 프랑스의 Digne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지질유산 보존 심포지엄에서 선포

된 “지구를 기억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국제선언문

(International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Memory of 

Earth)”(UNESCO 1991)에 잘 나타나 있으며, 이를 

계기로 지질유산의 보존에 대한 보다 구체화된 인식

이 국제사회에 파급되기 시작하였다.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유네스코에서는 문화유산

과 동등한 개념으로 특별한 자연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지질, 지형, 생태 등과 관련한 자연현상 및 기

록들을 자연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 및 관리하고 있

다. 이들 자연유산 중 발달규모, 특이성, 희귀성 등

에서 보존가치를 지니며 이와 함께 과학적인 연구

와 교육, 아름다움, 문화의 발전 등에서 인류에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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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가치를 가지는 특이지질기록들을 총칭하여 지

질문화재 또는 유산이라는 의미가 부여된 지질유

산(geological heritag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Dixon 1996). 이와 함께 지질유산은 ‘지질시대를 통

해 일어난 중요 지질현상이 보존된 장소’라는 관점

에서 지질학적 중요 장소 또는 지질명소(geological 

site 또는 geosite)라는 용어도 제시되었다(Liu and Cai 

2000).

한편 Semeniuk and Semeniuk(2001)은 지질유산

을 보다 지질과학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

하였다. - 지구의 형성 및 진화과정을 이해하는 데

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이와 함께 연구와 교

육의 현장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 지구적 내지 국가

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화성암, 변성암, 퇴적암, 지

질구조, 지구화학, 고생물, 지형, 토양, 수문학 등

과 관련한 중요 지질기록. 이와 함께 지질유산 관련 

중요 개념으로 ‘지질다양성(geodiversity)’ 및 ‘지질보

전(geoconservation)’이라는 개념이 제시되었다(Dixon 

1996; Hamilton-Smith 2000; Semeniuk and Semeniuk 

2001). 즉 지질다양성은 ‘어느 특정 지역에 발달된 

지질학적, 지형학적, 토양학적 및 수문학적 기록의 

자연상태에서의 다양성’으로 이에는 지구의 역사, 즉 

생물, 생태계, 환경 등의 특성 및 지구역사를 통한 

변화과정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지질

보전은 ‘유산, 과학, 교육 등의 측면에서 반드시 보

호되어야 할 만큼의 중요성을 지닌 지질학적, 지형

학적, 토양학적 및 수문학적 기록을 포함하는 특이 

지구과학적 기록의 보존’으로 정의되었다. 이는 일반

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생물계(biological system)의 다

양성과 마찬가지로 지질계(geological system) 또한 다

양성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이를 보전해야 할 필요

성이 있음을 부각시키기 위한 대응개념으로 제시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그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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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관광의 핵심적인 자원이 되는 지질유산은 

UNESCO, IUGS(국제지질과학연맹), EU 등에 의해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중 공통적으로 

시용되는 대표적인 유형 중의 하나가 지질유산이다. 

<그림 1>은 지질유산을 포함하는 자연유산의 국제적

인 분류체계를 정리한 것이다. 현재 유네스코에서 관

장하는 세계유산의 20% 정도가 자연유산이고 이 중 

지질유산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제주

도를 포함하여 약 13%(전체의 2%)에 불과하다.

지질유산의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활용 성격을 띠

고 있는 지질공원(Geopark)은 지질유산, 생태유산, 고

고, 역사 또는 문화유산 등을 복합시킨 공간적으로 

체계화된 지역으로(Dowling and Newsome 2006), 2004

년에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된 이래 현재 19개 국

가에서 63개의 지질공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최

근 들어 중국의 지질공원 지정이 급속히 증대되고 있

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울릉도, 백령도 등

에 대한 지질공원 지정을 위한 노력이 추진되고 있

다. 한편 지질공원보다 상대적으로 소규모이며 국지

적인 성격을 띠는 지질명소(Geosite)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체계는 1996년 ‘Geosite 

Project’라는 이름으로 IUGS 산하에 국제 지질명소 운

영그룹(Global Geosites Working Group, GGWG)이 출

범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으며, 국가적으로 지질

명소의 자료구축이 체계화된 대표적인 예로 스페인을 

들 수 있다(Garcia-Cortes et al. 2001).

우리나라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유형문화재, 무

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등의 문화재를 보호 및 

관리하고 있으며, 기념물 중에 광물, 동굴, 지질, 생

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 등 지형, 지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이들은 천연기념물로 분

류되어 지정되어 있다. 또한 경관 등의 관점에서 보

전가치가 높은 경승지 중에서 지형, 지질, 동식물상 

등을 대상으로 명승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질유산의 중요성과 경제적인 가치가 

인식되면서 전술한 바와 같이 제주도가 정부의 노력

【 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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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네스코 지정 자연유산으로 새로이 등재되었으

며, 남해안 백악기 공룡화석산지에 대한 등재 추진이 

진행 중에 있다. <표 1>은 국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질유산 관련 지형·지질 문화재의 분류체계를 정리

한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지질유산의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캐나

다, 호주, 유럽 등의 선진국으로서, 이들 지역에서 지

질관광이 활성화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방문객의 눈높이에 맞춘 해당 지질유산

에 대한 설명 시설이라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근

래 들어 지질관광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서호주 지

역의 주요 지질유적지에 설치되어 있는 설명시설의 

특성을 소개함으로써, 국내 지질유적지의 관광자원

으로서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도움자료를 제시코자 

한다.

서호주 지역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

역은 서호주의 주도인 퍼스(Perth) 인근 및 남서부 지

역으로 이 지역에는 일반인들의 호기심을 자아낼 수 

있는 여러 지질유적지들이 발달되어 있으며, 실제

로 이들 지역에 대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

고 있다. 이들 지역 중 대표적인 지역이 중서부 해안 

지역에 위치한 샤크만(Shark Bay) 세계유산, 칼발리

【 그림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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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barri) 국립공원, 피너클스(Pinnacles) 등과 남서부 

내륙 지역에 위치한 웨이브락(Wave Rock)이다. 

이들 지역에는 방문객들이 해당 지질유산의 자연

사적 특성과 가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전시시설과 설명판들이 관찰로를 따라 설치되어 있으

며, 이 시설들에 의해 방문객들은 지질관광의 즐거움

을 맛볼 수가 있다. 이들 설명시설에 나타나 있는 설

명 자료들은 기본적으로 해당 지질유산의 산출특성, 

지질시대, 형성과정, 인류에 대한 자연사적 가치 등

으로서, 이를 통해 방문객들의 자연사에 대한 지적인 

호기심을 자아내게 함은 물론이거니와, 지질유산의 

자연사적 가치를 부각시킴으로써 지질유산의 보존 필

요성을 공감케 하는 데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림 

2>는 이들 지역에 발달되어 있는 대표적인 지질유산

과 해당 지역에서 제공되어 있는 대표적인 설명자료

를 나타낸 것으로, 이들 설치물은 설치로 인하여 발

생할 수 있는 해당 지질유산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

위 내에서 설치되어 있다. 이 자료는 국내 지질유산

의 체계화된 설명시설을 운영하는 데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지질유산에 대한 보호 및 학술적

인 관리와는 달리, 일부 지질유산의 경우에는 방문

객들의 편의를 위해 보호가 되어야 할 지질유적지 내

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차량에 의한 접근이 가능하

도록 일주도로가 마련되어 있으며<그림 3a>, 서호주 

해안 지역에 발달되어 있는 대규모 풍성사구 중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자연상태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져 있

지 않은 채 4륜구동차나 모터사이클 등을 이용한 일

종의 놀이 장소로 이용되고 있어, 지질유산 운영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3b>. 이와 함께 

UNESCO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샤크만 스트

로마톨라이트 지질유적지의 경우에는, 일부 지역에 

차량 바퀴에 의한 훼손 흔적이 남아 있어<그림 2>, 

이는 지질유적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에 따른 지질

유산의 지속적인 보호관리의 어려운 부분을 잘 나타

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지질유적지 훼손의 사례는 

최근 방문객의 규모가 점차 대규모화되고 다소 상업

화되고 있는 공룡화석산지의 관광자원으로서의 운영

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서언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최근 세계 각국에서 추

진하고 있는 지질유산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대

표적인 노력의 예가 지질유산을 관광의 대상으로 삼

는 지질관광(Geotourism)을 개발하는 것이다. 지질관

광이란 특정한 장소에서 지질 및 지형과 관련한 독

특한 체험을 즐기며 여행을 하는 것으로 Hose(1995, 

【 그림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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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 “지질관광

이란 청소년을 포함하는 학생이나 일반 관광객들에게 

특정한 지질 및 지형이 발달된 장소의 단순한 미적인 

측면에서의 관광의 차원을 넘어서 해당 장소의 학술

적인 가치와 사회적인 유익성을 이해시키고 해당 장

소의 보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적절한 

설명자료와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Hose가 지질

관광의 지질학적 요소를 강조한 반면 Stueve 외(2002)

는 지질관광을 지질 외적인 요소를 포함시켜 다음과 

같이 보다 폭넓게 정의하였다. “지질관광이란 특정한 

지리학적 또는 지질학적 장소의 환경, 문화, 미적인 

경관, 해당지역 주민의 복지 등을 향상시키고 이를 

지속시키기 위한 측면에서의 관광이다.”

우리나라에는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산과 계곡, 

반도의 지형조건에 따라 형성된 아름다운 해안 등 일

반 대중이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즐길 수 있는 관광자

원으로서의 활용성이 높은 다양한 성격의 자연유산

들이 발달되어 있으며, 이들 자연유산들에는 일반인

들의 호기심을 자아낼 수 있는 지구역사의 단면이 다

양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들 자연유산 중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

해 공원 또는 기념물로 지정되어 관리되어 있는데, 

이들 공원 및 기념물의 상당한 부분은 북미, 유럽, 호

주 등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들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지질학적 가치를 바탕으로 지정되었으며, 그 대표적

인 예로 독특한 화산지형과 발달과정의 특성에 의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제주도를 들 수 있다. 

이들 국내 지질관광 자원에 대한 학술적인 차원에

서의 연구는 계룡산 국립공원(허철호 외, 2004), 내장

산 국립공원(허철호, 김성용, 2005), 오대산 국립공원

(허철호 외, 2005), 태안 해안국립공원(허철호, 최상

훈, 2007), 변산반도 국립공원(Heo, 2007) 등을 대상

으로 주로 지질학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며, 국내 

지질유산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관광학적 분

석이 정강환(2000), Kim et al.(2009), Seo et al.(2009) 

등에 의해 이루어진 바 있다. 따라서 국내 지질유산

의 관광자원으로서의 부가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한 연

구는 앞으로 보다 다양한 대상과 측면에서 이루어져

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근래 들어 일반 대중의 관

심과 보다 전문적인 관광에 대한 욕구가 증가되고 있

는 공룡화석산지를 비롯하여 다양한 성격의 지질유산

이 발달되어 있는 국내 백악기 지질유산을 대상으로 

이의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성을 분석하였다.

남한 지표면적의 1/4 이상이 공룡시대의 후반기

인 백악기의 지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지층에

는 공룡, 악어, 어류 등 척추동물화석, 연체동물과 곤

충 등 무척추동물화석, 식물화석, 다양한 퇴적구조, 

특이 암석, 특이 경관 등 다양한 지질유산들이 발달

되어 있다. 공룡화석산지는 뼈, 알, 발자국 등 다양한 

유형으로 발달되어 있으며, 이 중 발자국 화석산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국내 천연기념물 중 11개가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이며, 이들 중 경남 고성의 덕명리, 

전남 해남의 우항리,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화순군 

서유리 등은 세계적인 규모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경기도 시화와 전남 보성군 비봉리의 공룡

알화석산지 및 경남 진주시 가진리 새발자국화석산지 

또한 국제적인 수준의 학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공룡화석산지와 새발자국화석산지 이외에도 연체

동물화석산지와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산지 등 백악

기의 자연사를 이해하는 데에 유용한 자료가 되는 지

질유산들이 국내 백악기 지층에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으며, 이와 함께 우흔, 석회암동굴, 특이 역암체, 

주상절리 등 비화석 기원의 지질유산들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들 국내 백악기 주

요 지질유산의 지질학적 발달 특성과 분포는 <표 2>

및 <그림 4> <그림 5>에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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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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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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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관광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

질이나 지형의 기록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해당 지

역의 교통 및 숙박 시설을 포함하는 각종 편의시설, 

각종 설명시설, 이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정서 등이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져야만 한다(Hose 2007). 따라

서 이를 위해서는 지질관광의 학술적 요소의 제공과 

운영을 담당하는 관련 학계와 관광의 요소를 담당하

는 관련 업계 및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해당 지

질관광지의 학술적 자료 및 편의시설의 체계적인 운

영과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논문에서는 국내 백악기 지

질유산을 대상으로 학술적 가치, 학술적 및 관광학적 

인프라, 지질유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정서, 지질

유산 보존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 경제적 가치, 관광

자원으로서의 지속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관광자

원으로서 활용가능성을 고찰하였다.

지질유산이 관광자원으로서 활용되기 위한 필

수적인 요소 중의 하나는 해당 지질유산이 독특하

며 뛰어난 학술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다. 일반적으로 지질유산 발달지역의 자연사적 중요

성은 발달규모나 수준에 따라 국제규모, 국가규모, 

광역규모, 지역규모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표 3> 

(Sharples 2002; Brocx 2003). 국내에 발달한 백악기 지

질유산의 경우 다양한 성격의 학술적인 중요성을 가

지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이들 지질유산에 대한 학

술적인 연구결과물들이 각종 국제(Palaeogeography, 

Palaeoclimatology, Palaeoecology/Sedimentary Geology/

Journal of Vetebrate Paleontology/Cretaceous Research/

Journal of Geological Society of London/Journal of Asian 

Earth Sciences 등) 및 국내학술지를 통해 산출된 것에 

의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내 공룡발자국화석산지 중 양적인 측면에서 가

장 큰 규모를 나타내는 고성군 해안 일대의 화석산지

는 여러 형태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공룡발

자국이 산출됨에 따라(Lim et al. 1994; Lockley et al. 

2006), 국제적으로 자연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으

로 평가되었으며 이와 함께 이 지역은 공룡발자국의 

발달환경과 형성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유용한 

기록을 제공해 주는 지역이다(Paik et al. 2001). 해남 

우항리 공룡발자국화석산지는 아시아에서 익룡발자

국이 처음으로 보고된 사실과 함께, 익룡발자국과 공

룡발자국 및 새발자국이 함께 산출된 첫 번째 장소라

는 자연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Hwang et al. 2002). 

화순 공룡발자국화석산지는 일반적으로 조각류나 용

각류에 비해 산출이 드문 수각류 공룡의 발자국이 다

양하게 산출됨과 함께 동일 층준에 조각류와 용각류 

및 수각류 공룡의 발자국이 밀집되어 함께 산출되는 

특성을 가짐으로써, 공룡들의 서식 생태를 이해하는 

데에 매우 유용한 학술적 자료를 제공해 주는 곳이다

(Huh et al. 2006). 여수 낭도리의 공룡발자국화석산

지는 조각류 공룡발자국화석산지로는 최장인 85m의 

보행렬이 발달되어 있고, 이와 함께 아시아 지역에서

는 최후기의 공룡발자국 기록이라는 자연사적 가치를 

【 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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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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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다(Huh et al. 2003; Paik et al. 2006). 한편 

공룡알화석산지인 보성군 선소리(Huh and Zelenitsky 

2002; Paik et al. 2004)와 화성시 시화 화석산지(Lee et 

al. 2000; Kim et al 2008)는 백악기 공룡의 산란습성을 

이해하는 데에 유용한 자료가 되는 수십여 개의 공룡

알 둥지가 양호한 보존상태로 산출되며, 두 지역 모

두에서 조각류 공룡의 골격화석이 함께 산출됨으로

써, 공룡의 진화사 및 생태 이해에 중요한 자연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이들 공룡화석산지 이외에도 진주시 가진리의 새

발자국화석산지는 수천 평방미터(m2)의 제한된 공간 

내에 여러 유형으로 이루어진 수천 개의 새발자국이 

산출됨으로써 양적인 측면에서 세계적인 산출규모를 

보이며(백광석 외 1998), 이와 함께 공룡발자국이 산

출됨에 따라 백악기 육성생태계를 이해하는 데에 유

용한 자연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마산

시 호계리 공룡발자국화석산지(황구근 외 2002; 김

현주 외 2008) 및 창녕군 도천리 공룡발자국화석산지

(황구근 외 2004) 또한 특이 공룡보행렬의 발달로 인

해 공룡생태 이해에 유용한 자연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1997년에 천연기념물 제390호로 지정된 경남 

진주시 유수리 지역은 공룡뼈, 이빨, 연체동물화석, 

나무 그루터기 화석, 숯 조각 화석, 스트로마톨라이

트(stromatolite), 고토양 등 백악기 당시 한반도의 지

형과 기후, 생태 등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가치 있는 

다양한 자연사 기록들이 복합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자연학습장이다(백인성·이용일·1994; 백인성·김

정률 1995; 백인성 외 1998; Paik and Lee 1998). 특히 

유수리 지역은 국내 공룡화석산지의 자연사적 가치와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 지

역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한편 진주시 자혜리 해안에 

발달된 날도래유충 서식지 화석은 지질시대를 통해 

가장 오래된 화석기록이라는 자연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Paik 2005).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질유산 설명 프로그램

의 운영은 지질관광에 있어서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서는 해당 지질유산에 대한 구체

적이고 잘 정리된 학술자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내 백악기 지질유산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이

들 지질유산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결과가 여러 국내

외 저명 학술지를 통해 발표되어 있다. 따라서 국내

의 백악기 주요 지질유산 발달지에는 이들 연구결과

를 바탕으로 방문객들이 해당 지질유산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전시시설과 설명패널

들이 배치되어 있는 관찰로가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

다<그림 6>. 한편 고성과 해남 등의 일부 화석산지에

서는 해설가에 의한 안내 프로그램(guided tour)이 부

분적으로 운영되고는 있으나, 지질과학의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에 의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고성, 해남, 시화, 가진리 등의 화석산지에

는 방문객을 위한 전시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보성 

화석산지의 경우에는 전시시설이 건립 중에 있다. 따

라서 국내 백악기 지질유산들은 청소년이나 일반 관

광객들이 지구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에 매우 효과적

인 야외 체험장으로서 이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학술

적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이들 지질유산에 대해서는 현재 고생물, 

고생태, 고환경, 지구화학, 연대측정 등 다양한 측면

에서의 연구과제들이 대학과 연구소 등의 전문 연구

자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어, 향후 보다 발전되고 전

문화된 학술적 설명 프로그램들이 이들 지질유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

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관광객의 여행 목적이 무엇이든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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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여행계획을 세울 때에 가장 중요한 사항 중의 하

나는 교통편과 숙박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

서 국내 백악기 지질유산 발달지가 가지고 있는 관광

지로서의 장점 중 가장 매력적인 요소가 바로 편리한 

접근성이다. 지질유산 발달지로 접근할 수 있는 잘 

정비된 포장도로가 대부분의 지질유적지 부근에 발달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주요 도시에서 지질유

적지까지 대부분 수 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교

통의 편리성을 가지고 있다.

숙박시설의 경우, 지질유적지 주변에 콘도미니엄

과 호텔 등의 대규모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약점이 

부분적으로 있으나, 대부분의 백악기 지질유적지 주

변에는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고 시설이 잘 갖추어진 

숙박시설이 도처에 위치해 있어 소규모 관광객의 경

우에는 큰 불편 없이 체류할 수 있는 숙박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 지질유적지 주변에는 

등산, 사찰체험, 온천욕, 철새관찰, 녹차시음, 미식여

행, 유람선 관광 등 다양한 여가활동의 프로그램들이 

제공되고 있어, 보다 입체적인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국내 백악기 지질유적지의 경우 앞으로 보

다 선진화되고 체계화된 숙박과 식사를 비롯한 관광 

편의시설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도 소

규모의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관

광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Hose(2007)는 지질유적지를 방문하는 관광객, 즉 

지질관광객(geotourist)을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

다. 즉 하나는 개인의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그로 인하여 개인의 지적 또는 교육적 수준을 향상시

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질유적지를 방문하는 소위 ‘가

치추구적(dedicated) 지질관광객’이고, 다른 유형은 특

별한 지적 호기심에 따른 방문이 아니라 단순히 즐거

움을 위해 지질유적지를 방문하는 ‘우연성(casual) 지

질관광객’이다.

국내 백악기 지질유적지를 찾는 관광객들은 대부

분이 우연성 지질관광객들로 이들 관광객들은 주로 

여행사를 통한 패키지관광객이나 휴일을 이용한 가족

단위의 여행객들이다. 한편 지도교수나 교사 인솔을 

통한 학교 과학수업의 연장으로 지질유적지를 방문하

는 학생들이나 지질과학 관련연구자, 그리고 개인적

으로 지구의 역사에 흥미를 느껴 지적인 호기심을 충

족하고자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가치추구적 지질관광

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우연성 지질관광객들의 대부분은 지질이나 지형

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거의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

므로, 이들 우연성 지질관광객들의 경우에는 단지 피

상적인 지질관광만을 경험하게 된다. 이들은 지질유

적지에 펼쳐져 있는 자연경관이나 특이 형태의 지형 

또는 암석 등을 구경하는 것만으로 지질관광을 하게 

되며, 이들이 방문하는 지질유적지가 지니고 있는 지

구의 역사나 학술적 의미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이

나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와 함께 국내 지질유

적지를 찾는 가치추구적 지질관광객들의 경우에도 대

부분은 지질이나 지형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대체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지질유적지를 찾는 지질관광객들의 이와 같은 수

동적인 관광자세 및 전문지식의 결핍은 전시시설과 

설명패널 등 국내 백악기 지질유적지에서 제공되고 

있는 지질관광객을 위한 각종 시설과 안내 책자, 관

찰로 등의 관광지질학적 효과를 감소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지질유적지에 대한 지질

관광객들의 흥미와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잘 

훈련된 지질유산 해설가와 다양한 지식수준을 가지는 

지질관광객들의 눈높이에 맞춘 보다 쉽게 설명된 안

내판과 체계적으로 설계된 관찰로의 설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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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백악기 지질유적지의 대부분은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에 의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

서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이들 백악기 

지질유적지에 대한 인위적인 파괴나 훼손은 엄격히 

규제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지질유적지의 보호와 관

리를 담당하는 전문인력과 관련 예산의 부족에 따라 

공룡화석산지처럼 언론과 대중에 잘 노출되어 있는 

일부 지질유적지를 제외하고는 효과적인 관리와 운영

이 만족스럽게 뒷받침되고 있지 않는 것이 국내 백악

기 지질유적지 보호의 현실적인 어려움이다. 바로 이

러한 측면에서도 지질유적지의 성공적인 관광자원화

를 통해 지질유적지의 보존을 위한 예산과 인력이 확

보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백악기 지질유적지가 발달된 지역의 대부분

은 도시가 아닌 농어촌 지역으로 해당지역 주민의 연 

평균 소득이 우리나라 전체 연평균 소득을 밑도는 지

역이다. 따라서 해당 지역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

과 지원에 의한 지질유적지에 대한 지질관광의 증진

은 해당 지역 주민의 고용확대 및 소득 증대에 기여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고성의 공룡엑스포로, 2009년에 개최된 제2회 행사에

서는 관람객이 171만명에 이르는 성공을 거두었으며, 

해남 우항리 공룡전시관의 경우에는 청소년의 체험여

행 코스로 각광받으면서 매해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

하여 2009년에는 20만명을 넘어섰다. 한편 2012년 여

수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해양엑스포 행사에서는 여수

시 낭도리의 공룡화석산지가 주요 방문지 중 하나에 

포함되어 있어 많은 지질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을 것

으로 예상된다. 

지난 수십여 년간 국내의 관광산업은 꾸준히 발전

하여, 현재는 우리나라 경제의 주요한 한 부분을 담

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의 점진

적인 증가는 최근 7년간(2000~2006년) 관광수지의 

적자라는 결과를 낳았다(Seo et al. 2009). 특히 1992년 

이후 국내 여행객들의 중국,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으로의 관광여행이 

급증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적극적인 유치 등 국

내 관광산업 증진의 절대적인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Seo et al. 2009), 이는 최근에 한국관광공사의 CEO로 

독일출신의 귀화인이 선임된 사실에 의해서도 정부의 

국내 관광산업 촉진에 대한 의지가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내 백악기 지질유적지에 대한 

지질관광산업의 증진은 해외로 나가는 국내 여행객

들의 수를 감소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본과 중국 

등 한국과 인접한 국가는 물론 동남아시아나 유럽 등

지의 외국인 관광객을 국내로 유치하는 데에도 일조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와 인접한 국가인 

중국과 비교할 때 국내 백악기 지질유산은 발달규모, 

다양성, 여행경비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

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국내 백악기 지

질유적지는 도시를 관광하면서 지질유적지를 함께 답

사할 수 있는 편리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점이 대

부분의 지질유적지가 도시로부터 먼 곳에 위치해 있

는 중국의 지질유적지와 비교할 때 장점이 될 수 있

으며, 일본과 비교할 때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여행

경비가 장점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절경을 자랑하

는 남해안에 발달된 공룡화석산지의 경우에는 중국과 

일본 및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에는 발달되어 있지 않

은 국제적인 규모의 독특한 지질관광의 특성을 보유

하고 있어 이들 지질유적지에 대한 지질관광 홍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적지 않은 관광객을 유치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내 백악

기 지질유적지에 대한 지질관광의 증진은 우리나라의 

여행수지를 흑자로 유지하는 데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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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유적지가 관광자원으로서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해당 지질유산의 자연환경이 지속

적으로 보존되고 그에 따라 해당 지질유적지에 대한 

여행객들의 지질관광의 욕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야만 한다. 국내 백악기 지질유산은 관련 법규에 의

해 공식적인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관광 마케팅에 따른 적정규모 이상의 방문객이 몰릴 

경우, 지질유적지의 자연환경이 훼손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지질유산의 지질관광으로서의 매력

이 감소되어, 결과적으로 지질관광자원으로서의 기

능이 약화될 수 있다. 

국내 백악기 지질유적지의 경우 방문객에 의해 이

루어지는 지질유적지의 지질학적 환경의 훼손은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적절한 운영 및 관리에 의해 현재

까지는 크게 우려할 상태는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함께 국내 경제의 발전과 교육 수준의 지속적인 

향상에 따라 일반인들이 가지는 지질유적지의 자연

사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공룡화

석산지 등 국내 백악기 지질유적에 대한 지질관광의 

욕구 또한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

내 지질관광의 수요는 당분간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

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이들 지질유적지의 관광자원

으로서의 활용성 또한 유지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최근에 이루어진 강원도 삼척시의 환선굴

에 대한 지질관광학적 분석결과(Kim et al. 2009)는 국

내 백악기 지질유적지 또한 적정한 유지 관리가 필

요함을 제시해 준다. Kim et al.(2009)은 환선굴의 관

광자원으로서의 이용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경제적인 

이익이 창출될 수 있으나, 제한된 공간에 대한 대규

모 관광객의 이용에 의해 동굴의 자연환경이 훼손되

고,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환선굴의 지질관광 자원으

로서의 가치가 망실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Kim et 

al.(2009)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환선굴을 교육이나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가치추구적 지질관광객들

만을 대상으로 관람을 제한하거나, 동굴입장료를 인

상하고 예약을 통해서만 관람이 가능하도록 하여 방

문객의 수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하

였다.

따라서 국내 백악기 지질유적지의 경우에도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지질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을 

위해 향후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화된 지질관광 분석

과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백악기 지질유적지는 발달규모의 광대함이

나 다양성에 있어서 매해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드는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이나 옐로스톤 국립공원, 캐나

다의 로키산맥, 호주의 울루루, 스위스의 융프라우, 

노르웨이의 피오르 등과 같은 국제적인 수준의 지질

유적지와 비교할 때 지질관광자원으로서의 경쟁력은 

결코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내 백악기 지

질유적지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접근의 편리성, 

각각의 지질유적지가 지니고 있는 국제적인 수준의 

고유한 지질학적 특성, 상대적으로 낮은 여행경비 등

을 이들 지질유적지의 지질관광자원으로서의 장점으

로 적극 활용한다면, 외국 유명 지질관광유적지와 비

교해 볼 때 경쟁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따라서 국내 백악기 지질유적지는 도시에서의 편

리한 체류를 하면서 비교적 저렴한 경비로 일주일 내

외의 단기간에 공룡시대의 독특한 체험을 원하는 국내

외 지질관광객들에게는 매우 적절한 여행지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국내 백악기 지질유

적지의 지질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이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에 의해 지속가능하게 이루어진다면, 이는 국

내 지질관광산업의 활성화를 가져오는 촉진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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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지질학 관련 전문인력

의 고용창출의 효과 또한 기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2008학년도 부경대학교 연구년 교수 지

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으며(PS-2008-041), 이에 

감사드린다. 이와 함께 이 논문의 원고를 읽고 유익한 

지적과 도움말을 주신 심사위원께도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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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article, concepts, types, and aspects of geological heritage with increasing interests as utilization as tourist 

attractions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are introduc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pretive facilities for 

geological heritages in western Australia, one of the most famous geotourism areas, are considered. Based on this, 

the potential geotourism for the Korean Cretaceous geological heritages including dinosaur fossil sites is discussed 

in diverse aspects including academic values, academic and tourism infrastructures, characteristics of geotourists, 

systematic devices for conservation of geological heritage, economic value, and sustainability as tourist attractions.

Although the Korean Cretaceous geosites are not quite competent in their scale or diversity when compared 

to world-class geosites, convenient access, world-class uniqu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each geosites, and 

relatively cheaper travelling expenses seems to be able to give the geotourism of the South Korean Cretaceous geosites 

a competitive edge, attractive for international and domestic tourists seeking unique experience of ‘Age of dinosaurs’ 

for short periods with easy access from metropolitan areas and low costs. Likewise, the development of geotourism for 

the Korean Cretaceous geosites can revitalize the geotourism industry in South Korea, contributing to the growth in job 

opportunities, including students majoring in geological sciences at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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